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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새로 지은 콘크리트 집에 사는 것은 매일 담배 두 갑을 피우는 것과 같다”는 미국 환경 보호국(EPA)

연구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들어 새집 증후군 (Sick House Syndrome)이 심각한 환경오염으

로 대두되었다. 실제 환경부가 신축 1년 이내인 공동주택 90가구의 실내 공기 질을 조사해 본 결과, 

절반에 가까운 42곳에서 포름알데히드 오염도가 일본 후생성의 권고 기준을 넘겼다.   

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주요성분으로 꼽히는 포름알데히드는 암을 유발하고 두통, 천식, 아토피성 

피부염 등을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. 또 간과 중추신경계에 작용 두통, 피로감 등을 불러오는 

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하나인 톨루엔의 경우도 조사대상 87곳 가운데 13.8% 인 12곳에서 일본의 

권고치를 넘겼다.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부는 앞으로 1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을 짓는 업

체는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유해 물질의 수치를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지하 역사나 지하상가, 도서

관 등 총 17개 다중 이용 시설을 실내 공기 질 관리 대상으로 확대하였다.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집 

증후군의 주범인 포름알데하이드를 제거하기위해 성형활성탄, 활성탄 섬유 및 키토산 비드를 흡착제

로 사용하였으며, 포름알데하이드의 흡착용량은 성형활성탄 > 키토산 비드 > 활성탄 섬유 순 이었으

며,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흡착량은 감소함을 알수 있었다.  


